
BPO에 의한 변색 사고 

염색물에서 일어난 변색 사고 중에서 여러 가지 사고 가능성을 고려해 봐

도 잘 풀리지 않는 변색 현상이 간혹 있는데, 심지를 염색물에 접착시키기 

위하여 사용된 폴리머(polymer)가 변색 부분과 접촉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

의심하게 된다. 

폴리머는 중합 반응을 개시할 때 산화제를 사용하는데, 중합 개시제라고도 

하고 이니시에이터(initiator : 기폭제)라고도 하는 약제로서 보통 BPO라고 한

다. 

BPO는 과산화 벤조일(benzoyl peroxide)의 약칭으로, 보통은 톨루엔(toluene) 

등에 용해하고, 중합 반응의 촉매로 사용된다. 중합이 끝나면 일반적으로는 

중합 금지제가 사용된다. 

중합 금지제는 환원성 물질로서 DOHQ 등이 사용된다. DOHQ는 환원제로

서 메탄올과 같은, 분자간의 작용이 강하고 각종 특이성(特異性)이 있는 극성 

용매에 잘 녹는다. 

DOHQ는 환원제의 특성이 있어 접촉하고 있는 염색물이 변색하게끔 하는 

기폭제적인 변색의 원인 물질이 되는 수가 있는 것 같다. 조심스럽게 중합 

금지제를 사용하는 것은 좋은데 약제의 소요량을 잘못 계산하였는지 DOHQ

가 남아 문제가 되기도 한다. 중합 개시제도 남아 산화제에 약한 염료가 분

해하여 변색의 원인이 되는 수가 있다.  

이니시에이터에 관하여도, 중합 금지제라고도 하는 인히비터(inhibitor : 반

응 억제제)에 대하여도, 문제는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도록 적절한 양을 

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. 이니시에이터도 인히비터도 필요한 약제이지



만 사용법이 잘못되어 뜻밖의 결과를 내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. 

여기서 주의하여야 할 점은 드라이 클리닝 후에 변색하였을 때, 보통은 이

니시에이터나 인히비터도 유용성(油溶性)인 것이 많아 클리닝 후에 남아있는 

약제가 녹아나와 옆에 있는 섬유품에 변색 트러블을 일으키는 일이 있을 수 

있다는 것이다. ♣  


